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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U 7. 24~10. 24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http://daljinmuseum.com/)

〈그림마당민 개관기념: 40대 22인〉 팸플릿 1986

조선에 설립된 최초의 박물관은 1908년 창경궁 내 설립된 
제실박물관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왕가(N‹¶)박물관’으로 
격하된 아픈 역사가 있지만 명실공히 우리나라 미술 전시의 첫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후 1938년 조선총독부는 
덕수궁 석조전 옆에 이왕가박물관과 총독부박물관을 통합해 
‘이왕가미술관’을 신설했다. 한편 우리나라 첫 화랑은 서화가 
김규진이 1913년 자택 행랑 뜰에 사진관을 열고 표구점 겸 
화랑을 추가해 개관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쌈지스페이스’ 
‘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다방’ ‘대안공간풀’ 등 공식적으로 
대안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은 1999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미술 전시공간의 역사를 포스터, 
팸플릿, 관람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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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트갤러리 33주년 기념전: 쿠사마 야요이〉 팸플릿 2005

각 기관에서 제작한 전시 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공간 
성격에 따라 디자인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간송미술관 같은 미술관 도록은 대체로 엄숙한 
글씨체에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제작된 반면, 갤러리현대 또는 
진화랑 등 화랑 도록은 강렬한 원색 계통의 표지가 많은 
편이다. 대안공간루프나 아트스페이스풀 같은 대안공간 도록은 
앞의 두 전시기관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파격적인 사진과 
디자인으로 제작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이번 전시에서 ‘하이라이트’로 꼽은 출품작은 1936년 나카무라 
요시헤이 설계사무소가 제작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덕수궁미술관 설계도면이다. 이 도면은 근대기 독자적인 
전시공간으로 설계된 이왕가미술관의 주요한 초기 역사를 여실히 
보여 준다. 김달진 소장이 어린 시절부터 수집해 온 관람권에서도 
사소하지만 뚜렷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낱장짜리 종이에 
쏟은 애정 어린 관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백여 년의 역사가 돼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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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문화: 간송미술문화재단설립기념〉 도록 2014

한편 전시는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으로 공간을 구별하고 
공간별 관련 문항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미술전문가 
20명의 답변을 수집했다. 1900~99년까지 한국 근현대미술 
전시공간이라는 범위를 전제하고 6개의 질문을 던졌다. 
‘영향력 있는 한국미술 전시공간’이라는 항목에서는 
기관별로 각각 국립현대미술관(19표), 갤러리현대(16표), 
대안공간루프(12표)가 1위에 올랐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전시’에는 광주비엔날레 1, 2회가 9표, ‘영향력 있는 인물’ 
부문에서는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2표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시공간에 관한 회고 및 평가와 
국공립미술관, 박물관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견해를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역량 있는 기획자와 
비평가 발굴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강수미 
미술평론가는 “미술관으로서 미술 행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탁월성, 대중 및 사회적 교감/소통 능력의 평가는 그리 좋을 수 
없다”고 날카롭게 꼬집는 등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인 
편이다. 설문조사 분석 총괄과 각 전문가가 작성한 항목별 답변은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된 도록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에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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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미술관 입면도〉 79×107cm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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